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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ppearance management aspects of middle-aged male CEO's based on Bourdieu's class theor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male CEOs in their 40s and 50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in terms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apital. We found that they acquire educational capital based on their parents' economic capital and form their own cultural capital as adults. They had the characteristics of Petit Brujois, which aimed for a higher class.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iation based on appearance management identified three results came from solidifying one's class position: clothing management, diversifying and upgrading appearance management, and pursuing their own ideal image.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and cultural capital was also observed in appearance management.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discriminatory appearance management through an in-depth study of middle-aged male CEOs as well as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capital and appearance management by applying Bourdieu's class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be referred to a design and marketing direction for the men's clothing market by providing information on male consumers with high purchas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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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할 정도로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가치관 변화는 이미지 관리에 있어 과거 수동적 소비를 하던 남성들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CEO의 이미지를 개인의 이미지로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조직의 평판과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으로까지 여기는 추세이다(Jang & Cho, 2014). 일반적으로 CEO의 이미지는 외모, 배경, 리더십, 경영 능력 및 성과, 사회적 활동 등 CEO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으로써 CEO와 관련된 연상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Lee, 2004). 따라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CEO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되며 조직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한편,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구별의 욕구를 표출시켜주는 매개체이자 자신의 정체성의 주된 표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신체 전반을 감싸는 의복과 장신구, 그리고 체형 및 얼굴 모습 등을 나타내는 외모관리이다. 인간의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은 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다양한 취향과 관습을 통해 차별화된 외모관리의 양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인간은 과거부터 자신이 속한 계층과 속하지 않은 계층 간의 차별, 그리고 신분에 따른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외모관리를 모색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신분제도와 같은 계급 구분이 없는 현대사회에서조차 아직도 암묵적으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계급을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계급 간 나타나는 구별짓기의 차이를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계급 이론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Bourdieu(1996)는 취향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의 발현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 및 실천 감각에 의해 변화 및 재구성되며, 다양한 자본을 통해 취향이 형성되고, 이러한 취향에 따른 패션 소비는 자연스럽게 ‘구별짓기’로 나타난다는 이론에 주목한다. 부르디외는 ‘구별(Distinction)’을 매우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그는 구별이 기본적으로 남들로부터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각 계층의 다양한 생활방식 안에서 타인들로부터 차별을 시도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계급문화와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원리로 보았다. 또한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를 단순히 경제적 자본으로만 위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의 복합적 결과로 보았다.

      특히 그는 계급 재생산의 핵심 매카니즘으로 문화자본을 강조하였다. 그는 취향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아비투스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문화자본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가정 안에서의 문화 환경으로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은 긴 시간을 통해 체화되는 것으로 단시간에 경제자본으로 교환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화자본은 계급상승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견고한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특정 계급에 속해 있는 집단은 그 계층 및 계급 내에서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외모관리 취향을 드러낼 것으로 판단하고 40대~50대 중년 남성 CEO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자본의 특성과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남성 외모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중년 남성의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취향과 스타일에 관련된 연구로는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 변화에 관한 연구(Lee & Ha, 2018)와 한국 중년 남성의 자기 이미지와 패션스타일 유형에 따른 취향분석(Kim & Kim, 2014)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중년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로써의 특정 계급의 패션 취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중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중상층의 패션 취향을 분석한 Shin(2012)의 연구가 부르디의 구별짓기 이론을 근거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의복의 전략적 사용에 있어 전통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직업적 특수성을 가진 남성 CEO 계급의 패션 취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패션을 위시한 외모관리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외모관리 전반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은 그 계층에게 외모관리가 어떤 전략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여성 패션시장의 침체와 달리 남성 패션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럭셔리 남성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Luxury Fashion Brands”, 2019)에서, 구매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 CEO들의 외모관리 양상을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와 자본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 취향의 본질은 사회적 계급에 있음을 주장한다. 구별짓기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고 이것이 계급분화와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구별짓기는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 지어 나를 두드러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생활방식 속에서 스스로 구별짓기도 하면서 때로는 구별 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생활방식과 체화된 성향을 통해 계급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만들거나 유지시키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을 구분 짓는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급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본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상승시키고자 할 것이다(Kim, 2016). 부르디외는 계급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견제하는데 있어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학자들이 자본을 경제자본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부르디외는 자본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행위자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으로 보았다(Bourdieu, 1986a, b). 그는 현대사회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으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의 네 가지를 거론하였다. 경제자본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자본으로 각종재화와 소유물 등의 재산권의 형태를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즉,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문화자본은 교육이나 가족에 의해 전수되는 지적 자격의 총체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상징자본은 명예와 인정에 관련된 의식들 전체로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신용과 권위를 의미한다(Cho, 2006). 부르디외의 자본이론에서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문화자본은 ‘구별짓기’에서 계급지위의 지표로 간주된다. 이는 비공식적인 학위의 기준이자 계급속성이며 사회적 선택의 기초이자 권력의 원천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Cho, 2006). 부르디외 이론의 핵심은 경제자본 중심으로 자본의 형태를 간주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자본으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함께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계급 간의 구별짓기에서 자본이 작동하는 원리와 문화자본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였다는 점이다.

        계급 간 자본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럽과 미국의 계급 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Lamont, 1992), 한국의 경우 미국의 계급 간 특성과 좀 더 유사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Yang, 2009). 그 중 Kim(2015a)은 한국의 상류층과 중산층은 부모의 경제자본을 문화자본인 획득된 학력자본으로 전이시키는 자녀의 엘리트코스 유학을 통해 계급 간 이동과 계급의 공고화를 도모한다고 하였다.

      

      
        2.2. 아비투스와 취향
        아비투스는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다시 말해 ‘체화된 자아(성항체계)’를 뜻한다. 아비투스는 일정방식의 행동과 인지, 판단과 선택의 구조화된 개인의 성항체계로서 개인들에 의해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肉化)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매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0). 즉, 아비투스는 계급구조에 따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영구적 성향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비투스는 경제적 계급구분과 더불어 그 계급의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자 생활양식 간을 매개하는 구조이다. 즉, 내면화된 계급구조로 그것은 개인의 문화적 능력과 취향에 체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득되고 발현되는 특성이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적 소비이므로 이는 문화적 취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말투, 제스처, 식사예절,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은 ‘아비투스’의 체계적 산물이며, 개인적이고 일상적 행위인 옷을 입는 것도 변별화된 사회구조가 육화되어 있는 동시에 차이를 변별하는 기호로서 수행된다(Shin, 2012). 이렇게 문화의 아비투스화는 은밀한 구별의 전략이 되며, 단시간에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에 육화된 아비투스를 통한 취향이 드러난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만이 아닌 가족과 집단, 더 나아가 계급적 속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계급적 취향의 차이가 현대 사회에서 신분의 차이로 드러난다고 보았다(Hong, 2012). 예를 들어 소부르주아 또는 쁘띠부르주아를 상류계급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로 규명하며,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고자 ‘모방’하는 아비투스, 즉 끼어들기의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면, 민중계급은 쁘띠부르주아를 열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적 아비투스에 만족하고 상류계급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의 상류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문화자본이 계층의 공고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힌 연구에 의하면(Choi, 2002), 부모의 경제적 자본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문화자본은 결혼을 통해 상류계층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계급을 구분하는 데 있어 문화자본의 역할이 크지만 이는 독자적 역할이 아닌 경제자본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계급의 공고화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2.3. 중년 남성 CEO의 구별짓기 전략으로써 외모관리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노년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인 40~50대를 일컬으며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기를 정의내리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40-50대를 중년으로 설정하였는데 한국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년의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년이 시작되는 나이를 42.01세, 끝나는 나이를 56.74세로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Kim et al., 2011; Ro & Park, 2006).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할 정도로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가치관 변화는 이미지 관리에 있어 과거 수동적 소비를 하던 남성들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CEO의 이미지를 개인의 이미지로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조직의 평판과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으로까지 여기는 추세이다(장Jang & Cho, 2014). 일반적으로 CEO의 이미지는 외모, 배경, 리더십, 경영 능력 및 성과, 사회적 활동 등 CEO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으로써 CEO와 관련된 연상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그중 외모는 CEO의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4). 또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CEO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되며 조직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유명 기업들은 CEO가 가진 이미지를 기업의 자산으로 브랜드화하며, 이를 기업이미지 강화에도 이용하고 있다(Cho, 20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CEO의 외모관리가 매우 전략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Lee and Ha(2018) 또한 패션을 일상의 문화를 읽어내는 수단이며,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의 흐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도구로써 개인의 이미지 전달 효과가 큰 문화적 기호이자 중요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Clarke et al.(1975)은 패션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 중 사회적 관계와 집단적 규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이 어떤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안다는 것은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안다는 것 외에 개인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 타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Shin, 2012).

        한편, Ghoi and Jin(2007)은 부르디외의 자본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에 따른 패션의 전략적 사용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많은 사람들 일수록 패션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패션을 사회생활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패션이 그들이 속한 계급의 구별짓기 전략으로 내우 중요한 매개체임을 시사하였다. Hwang(2018) 또한 문화자본은 장(Champ)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축적되며, 각 장에 속한 개인의 상이한 취향은 그들의 아비투스를 통해서 실천된다는, 브르디외의 사회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속한 장의 구조 위치에 따라 각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역시 변별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이 가진 문화자본에 따라 슈트 브랜드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는 점을 실증하였으며, 특히 자산이 많은 그룹이 패션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높은 수준의 취향을 드러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결과, CEO의 문화자본의 특성에 따라 외모관리를 통한 그들의 구별짓기 전략 또한 차별화된 양상을 띌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을 근거로, 한국의 CEO들의 외모관리 취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40~50대 중년 남성 CEO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인 중년 남성 CEO들은 그들의 자본에 따라 어떤 계급을 형성하였는가?

        2. 본 연구대상자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은 어떠한가?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개별 심층면접 참여자는 목적적 표집 방식(Purposive sampling)를 통해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은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40~50대 중년 남성 CEO 중 40대 5명, 50대 2명, 60대 1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자가 실시한 CEO를 대상으로 하는 외모관리 강의에 참여한 대상으로, 강의를 통해 형성된 친분관계로 인해 질적연구에서 필수적인 라포르(Rapport) 형성(Kim, 2015b)을 하였으며, 이에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이상의 연구대상자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In-depth interviewees
          
          

        

        
          
            
              	
              	Name
              	Age
              	Business areas
              	Education
              	Residence
            

          
          
            	1
            	A
            	44
            	Cosmetics
            	University
            	Seocho-gu
          

          
            	2
            	B
            	49
            	Culture business
            	Graduate school
            	Dongtan
          

          
            	3
            	C
            	42
            	Erection
            	Graduate school
            	Bundang
          

          
            	4
            	D
            	55
            	Education, consulting
            	Doctor
            	Seocho-gu
          

          
            	5
            	E
            	55
            	Education
            	Doctor
            	Gwangju
          

          
            	6
            	F
            	60
            	Erection
            	University
            	Gwacheon
          

          
            	7
            	G
            	49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school
            	Gangnam
          

          
            	8
            	H
            	48
            	Trade
            	Graduate school
            	Bucheon
          

        

        

      

      
        3.3. 자료수집 방법
        연구방법은 40~50대 중년 남성 CEO를 대상으로 개인별 1:1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로 의미 있는 결론을 보여주는 질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질적 연구는 적은 수의 응답자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얻는다는 장점을 가진다(Ahn & Ha, 2016). 또한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며 분석과 설명 방법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Jennifer, 2010). 인터뷰는 본 연구문제와 연관된 서술적 질문 후 필요 시 추가적인 세부 질문을 하였다. 한편, 인터뷰 시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여 되도록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며, 반 구조화된 면접 유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면접 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의 순서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필요 시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보다 폭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화내용은 녹음을 하는 방법과 함께 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기술하였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녹음된 인터뷰를 반복 청취하고 기록하였으며 전사를 통해 분석할 내용 자료를 확보하였다.

        다음은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In-depth question
          
          

        

        
          
            
              	Item
              	Interview item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apital
            	Age, age,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income
Parent / spouse’s education and occupatio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s you grow
Experience in overall cultural life
Experience of abroad and traveling abroad
Social class
          

          
            	Appearance management
            	Appearance management field and spending level
Selection criteria for appearance management
Pursuit of appearance image (including celebrities)
Favorite clothing brand & style
Appearance
Management information
          

        

        

      

      
        3.4.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반복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자가 먼저 전체적으로 검토 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발견하여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둘째, 전사한 자료는 분류화(Categorization)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분류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셋째, 반복되는 현상과 특정한 의미를 생성하여 도출함으로써 자료를 범주화(Conceptualization)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뢰성(Truthfulness) 확보와 분석의 객관적 해석의 보장을 위해 외부 자문을 통해 상호 체크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지문의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Kang & Kim, 2018; Mick & Buhl, 1992).

      

    

    

  
    
      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 남성 CEO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르디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심층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표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Capital characteristics and appearance management
        
        

      

      
        
          
            	Capital
            	Characteristic of capital
            	Appearance management
          

        
        
          	Economy
          	Annual salary more than 200 million
More than 1 billion homes and apartments
Parental support

          	Expensive appearance management
        

        
          	Culture
          	Parental education investment High education
Rich overseas experience
          	Own stylish taste
        

        
          	Social
          	High professional position network
Strong social network
          	Differentiated appearance management
Abundant appearance management information
        

      

      

      이 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른 외모관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4.1. 연구대상자들의 자본의 특성과 계급의 형성
        연구문제 1인 연구대상자인 중년 남성 CEO들은 그들의 자본에 따라 어떤 계급을 형성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Kim, 2010: Kim & Kim, 2014)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의 사회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상징자본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이 제기된 바,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자본을 파악한 결과, 연봉은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로 나타났으며,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자가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자본은 공부와 사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부모의 교육적 투자를 통해 재생산된 특성을 보였다.

        
          B: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셨구요. 해외유학을 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 미술학원을 다녔고 고학년부터 국영수 관련 학원을 다니며, 대입을 준비했어요. 그 결과 서울의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성장기를 생각하면 중산층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은 그 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졌지만 지금도 중산층인 것 같아요.
        

        
          C: 부모님 모두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버지는 지금 경제 관련 협회 단체장이세요. 뭐, 남들 다 하는 미술, 피아노 학원정도는 어렸을 때 다녔고, 중학교부터는 입시 위주로 저녁까지 공부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여유 있게 자랐어요. 지금도 사업적으로 힘든 일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D: 저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고, 중고등학교부터 과외 위주로 공부하는데 청년기를 다 보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가고, 미국에서 MBA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집에 운전기사와 가정부가 있었으니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어요. 지금도 같은 동네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G: 아버지는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의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사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대학을 다녔고, 직장까지 약 10년 정도 미국에서 거주했어요.
        

        이처럼, 연구대상자들은 부모님이 형성한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자녀의 교육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층이 재생산되고 상승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급을 평가함에 있어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A: 저는 서초구에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연평균 소득은 2억 이상으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보다 급여나 재산 등이 훨씬 높아졌는데 여전히 저는 중산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모임을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는데, 모임의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재력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E: 교육 사업을 하면서 30억 이상의 건물도 가지게 되고, 10억 이상의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남부러울 것 없이 재산을 형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지역 유지들의 모임에 나가면, 캠핑카에 요트에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향유하며 살아요. 그들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전 아직 어린아이 소꿉놀이 수준이더라구요.
        

        
          F: 저는 건설회사에서 입사해서 CEO까지 오른 케이스예요. 연봉은 1억 이상이고 8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련 협회 모임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비해 저의 제산은 3분지 1도 안되요. 그냥 저는 급여 사장일 뿐이니까요. 제 나이에 비해 가진 것은 많지만 주로 만나는 골프모임, 경제모임 하는 사람들과 당연스럽게 비교가 되더라구요.
        

        
          G: 지금 약 2억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도곡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임에 나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돼서 지금은 제가 빈곤층인 것 같습니다.
        

        
          H: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3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넘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득은 2억 이상이구요. 제가 사업체가 3개이다 보니 각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모임이 많은데, 비교해보면 저는 아직 상류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의 소득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계급을 낮게 인지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한편, 부모의 경제자본이 지금의 계층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반해,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 주도적인 문화취향을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A: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예술적인 관심이 높은 편이예요. 예술과 경영을 접목하는 전문적인 강좌를 받게 되면서, 미술관련 동향과 가치평가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해외여행이 잦은 편이고 1년에 2~3번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사실 동남아는 별로 제 취향은 아니고 유럽여행에서 힐링하는 편입니다.
        

        
          B: 저는 해외여행은 대학 때부터 다녔어요. 최근에는 개인적인 여행 차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일 관련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연기 연출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문화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래서 뮤지컬을 꾸준히 보고 영화도 많이 보는 편이예요. 한 5년 전에 영화 연출에 대한 강의도 수강했구요. 문화전시회는 그림, 음악 상관없이 좋아하고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D: MBA취득을 위해 30살쯤 보스턴에서 4년 정도 거주했어요. 해외여행은 약 1년에 2~3번 정도는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싱가폴을 다녀왔어요. 청년기에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에 대한 갈증 같은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패션지를 대학교부터 구독해서 봤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갤러리 미술강좌와 음악감상법 등 문화 관련 강의를 찾아서 들었구요.
        

        
          G: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권유로 한 5살부터 피아노, 미술, 서예 등 각종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약 10년 거주하면서 대학과 직장생활을 했어요. 현재도 그림이나 재즈 피아노 그리고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술을 배우고 있는데, 실력이 늘면 전시회를 갖고 싶어요.
        

        이상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자본을 파악한 결과, 부모의 경제자본은 지금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의 학벌을 획득했으며, 현재 계층은 자신의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비교를 통해 중산층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지배집단에 해당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자신의 자본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쁘띠부르주아 계급(Hong, 2012)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중년 CEO들의 외모관리를 통한 구별짓기 전략
        다음은 연구문제 2인 본 연구대상자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은 어떠한가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외모관리 수단과 외모관리에 있어 중요시 하는 점 그리고 선호하는 스타일과 브랜드, 외모관련 지출 비용 등을 물어보았다.

        이상의 외모관리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인 중년 CEO의 구별짓기 특성을 파악한 결과, 의복관리를 통한 지위표상의 공고화, 외모관리의 다양화와 고급화, 이상적 이미지와 있어빌리티(있어-ability)의 추구성향 3가지가 도출되었다.

        
          4.2.1. 지위표상의 공고화
          첫째, CEO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은 의복관리를 통한 지위표상의 공고화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의복을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판단하여 리더로서 타인과의 구별짓기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 저는 주말이나 해외여행을 갈 때 빼고는 주로 정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패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정장 스타일은 에르메스와 같이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아니면, 100% 맞춤정장 위주로 착용하구요.
          

          
            B: 일에 있어 신뢰감을 어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캐주얼 의복을 좋아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격식 있는 의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루해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무채색 정장에 행커칩이나 스카프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편이예요. 제가 버건디 컬러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의복으로는 소화하기 힘드니까 소품으로 활용합니다.
          

          
            C: 저는 사실 그렇게 외모관리에 큰 관심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건설쪽으로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해야 하는데.. 대표로서는 제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정장을 주로 입고, 조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게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손질하는 편이예요. 일하기 편한 외모관리를 하는 거죠.
          

          
            D: 대기업에서 24년을 근무하다보니 보수적인 정장 수트를 주로 입었어요. 독립해서 1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기업 평판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외래강의를 하기도 하구요. 따라서 제가 상대하는 고객이나 수강생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춤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개성 있으면서도 품위 있길 원해서요. 브랜드는 삼성 갤럭시 정도 구입하구요.
          

          
            E: 저는 대학 강의와 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 다양한 직업을 고려해 너무 평범한 옷은 싫고 그렇다고 너무 패셔너블하면, 직업에 맞지 않아서, 셔츠와 소품에 신경을 써요. 특히 셔츠의 카라 부분이 차이나 카라가 제 얼굴에 잘 어울려서 제작해서 입어요. 격식도 있으면서 개성도 있고, 그리고 양복에는 특색 있는 행커칩이나 브로치 같은 걸 하는 편이예요. 바지는 검정이나 남색 같은 무난한 색상을 입고 양복상의 같은 경우 과감한 색상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지배계급으로써 타인과의 구별짓기를 행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직업적 환경에 따라 구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의복 구매 및 외모를 관리함에 있어 CEO라는 계층적 인식이 외모관리를 전략적으로 하려는 동기부여로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의 신분과 계급적 위치를 대표하기 위해, 고가의 정장이나 맞춤복을 통한 전략적 외모관리의 특성이 나타났다.

        

        
          4.2.2. 외모관리 수단의 다양화와 고급화
          외모관리 수단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도출되었다. 외모관리에 있어 얼굴관리, 모발관리, 체형관리 등 일상적인 남성들의 외모관리 범주를 넘어 훨씬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이러한 외모관리 지출에 있어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외모관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경험해 봤어요. 두피, 피부, 시술까지 꽤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행사에도 많이 초대되다 보니 의복 또한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구요.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 외모관리에 지출하게 되는데, 의복이 아무래도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장 같은 경우 한 벌에 몇백만 원은 지출되다 보니까.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 저는 외모를 상당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의복부터 체형관리, 시술, 피부, 모발관리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피부 관리의 경우 지인이 병원장이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아직 탈모가 없어서, 단골 헤어디자이너의 권유에 따라 샴푸방법과 같은 평상 시 관리를 신경 쓰고 있구요. 필라테스를 통해 체형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친목을 위해서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외모관리 지출이 큰 편이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E: 사회모임 상 지역의 병원장들과 잘 알아요. 보톡스나 새로운 시술 같은 경우 체험권유해서 맞아 봤구요.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주름 부분인데 팩을 평상시에 하는 편이고, 아는 분께 추천을 통해 피부 관리 제품을 씁니다. 평상 시 BB 크림을 사용하기도 하구요.
          

          
            F: 저는 아내가 오래전 세상을 떠나고, 한 10년간 독신으로 지내고 있어요. 홀아비라는 인상을 주기도 그렇고 여자 친구가 젊은 편이라 아무래도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같이 피부 관리를 함께 받는 중입니다. 얼굴부터 전신 피부관리까지 받고 있습니다.
          

          
            G: 요즘 원형탈모가 진행되서 모발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병원을 다니는데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외에 신경쓰는 걸로는 체형관리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웨이트와 개인PT도 하고 있습니다.
          

          
            H: 저는 헤어, 피부, 시술정도 받고 있습니다. 친한 동생이 성형외과를 운영해서, 보톡스, 토닝, 리프팅 정도 받고 있어요. 의복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터넷 서치를 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외모관리에 있어 얼굴관리, 모발관리, 체형관리 등 일상적인 남성의 외모관리 범주를 넘어 훨씬 고급화·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이러한 외모관리 지출에 있어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외모관리 지출 비용은 1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의복관리와 피부관리 비용에서 고가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이상적 이미지와 있어빌리티(있어-ability) 추구
          마지막으로 외모관리를 통한 중년 남성 CEO의 구별짓기 특성으로 자신만의 이상적 이미지 추구와 동시에 ‘있어빌리티’의 추구성향이 도출되었다. 그들은 의복을 위시한 외모관리 전반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자신만의 이상적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복을 고르는데 있어 세련되고 젊은 디자인을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 등을 추구하였으며, 피부과 관리 및 시술 등을 통해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저는 하는 일이 화장품 관련 사업이다 보니 특히 주름 없는 젊은 얼굴관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화장품의 대표이사의 얼굴이 관리가 소홀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계절스포츠, 예를 들어 여름에는 수상스키나 겨울에는 보드와 스키 같은 스포츠를 통해 체형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편입니다. 의상은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직업 상 세련된 이미지는 필수적이니까요.
          

          
            B: 직업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타인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해요. 너무 고루해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속된 말로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아무래도 외모에서 재력이나 직업을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꿀리긴 싫다고 해야하나...
          

          
            D: 사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이미지는 편하게 집 앞에서 찍힌 헐리우드 배우들의 파파라치 속 이미지예요. 그냥 걸친 듯 하지만, 세련되고 있어 보이잖아요. 평범하지도 않구. 그리고 외모와 체형이 훌륭하면 옷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매우 많이 쓰는 편이예요. 필라테스는 최근에 가장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배가 나오면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소화하기 힘드니까요. 미국 유학경험 때문인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갭, 캘빈클라인 등 미국 브랜드예요. 고가의 정장도 입지만 패스트 브랜드로 섞어서 입구요.
          

          
            H: 저는 모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업 성격 상 다양한 모임이 있고 그들과 골프모임, 지금 MBA 모임 등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너무 튀는 외모보다 적당히 세련되고 호감가는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의복을 구입할때는 요즘 트렌드를 그래도 체크하는 편입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은 외모관리에 있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외모관리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자본의 영향력이 함께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외모관리 성향 또한 드러내는 연구대상자도 있었다.

          
            D: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느낀 건데, 미국 부자들은 비만도가 매우 낮은 편이예요. 외모는 그 계층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상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어릴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외모관리는 자기관리이기도 하지만 그 그룹 안에서 소속감 유지의 역할도 없지 않습니다.
          

          
            F: 저는 여자친구가 저보다 10살 가량 어립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같이 받고 쇼핑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 옷은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좀 젊은 디자인이 대부분입니다. 색상도 나름 세련된 것을 고르구요. 덕분에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모임에서 골프를 자주 치는데, 특히 골프복 같은 경우는 젊어 보이면서도 브랜드를 신경써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은 중년 남성이라는 인구통계적 특성과 CEO라는 직업적 특징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계급인식이 뚜렷한 편이었다. 이에 젊고 세련된 이미지 등의 자신만의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타인과 계급을 의식한 ‘있어빌리티’의 외모관리 특성을 나타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중년 남성 CEO들의 계급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양상을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40~50대 중년 남성 CEO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반복적인 해석과정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 남성 CEO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르디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들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인 연구대상자인 중년 남성 CEO들은 그들의 자본에 따라 어떤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의 학벌을 획득했으며, 현재 계층은 자신의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비교를 통해 중산층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급여기준과 자본규모를 고려하면, 중상류층의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성인 이후 주도적인 문화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분화된 취향을 드러내는 상승하는 쁘띠부르주아 계급(Hong, 2012)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상류층과 중산층은 부모의 경제자본을 문화자본인 획득된 학력자본으로 전이시켜 자녀의 학력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계급의 상승과 계급의 공고화를 도모한다고 한 Kim(2015a)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인 연구대상자들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의복관리를 통한 지위표상의 공고화, 외모관리의 다양화와 고급화, 이상적 이미지 추구와 있어빌리티(있어-ability)추구 3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의복관리를 통한 지위표상의 공고화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의복을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판단하여 리더로서 타인과의 구별짓기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들의 CEO라는 계층적 인식이 외모관리를 전략적으로 하려는 동기부여로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의 신분과 계급적 위치를 대표하는 데 있어 고가의 정장이나 맞춤복을 통한 전략적 외모관리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패션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 중 사회적 관계와 집단적 규범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Shin(2012)의 연구결과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패션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패션을 사회생활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실증한 Choi and Jin(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외모관리 수단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도출되었다. 외모관리에 있어 일상적인 의복구매행동뿐 아니라, 시술을 포함한 얼굴관리, 모발관리, 체형관리 등의 일상적인 남성들의 외모관리 범주를 넘어 훨씬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이러한 외모관리 지출에 있어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의 상류계급층을 대표하는 중년 남성 CEO들이 외모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과거 수동적 소비를 하던 남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편견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외모가 CEO의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Lee(200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외모관리를 통한 중년 남성 CEO의 구별짓기 특성으로 자신만의 이상적 이미지 추구와 동시에 ‘있어빌리티’의 추구성향이 도출되었다. 그들은 의복을 위시한 외모관리 전반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자신만의 이상적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복을 고르는데 있어 세련되고 젊은 디자인을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 등을 추구하였으며, 피부과 관리 및 시술 등을 통해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외모관리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자본의 영향력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들은 CEO라는 직업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계급인식이 뚜렷한 편이었으며 이에 타인과 자신이 속한 계급을 의식한 ‘있어빌리티’의 외모관리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인 중년 남성 CEO들이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기업의 이미지관리 차원에까지 확장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계급 간의 구분과 같은 그 상위의 계급에 끼어들고자 하는 욕망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부르주아 또는 쁘띠부르주아를 상류계급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로 규정하며,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고자 ‘모방’하는 아비투스, 즉 끼어들기의 행태를 보인다고 부르디외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패션을 포함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년 남성 CEO라는 계층적 특성에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외모관리를 통한 구별짓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양상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도 깊게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상의 고찰을 위해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을 적용하여 자본과 외모관리와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중년 CEO들의 외모 관련 소비 성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장규모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매력 있는 소비자층의 심리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마케팅 방향성에 참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브랜드를 계획할 경우 남성 상류 계층의 차별화와 고급화를 지향하는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대상으로 시도된 질적 연구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해 계급 간의 비교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계급 간의 구별짓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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